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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5,6호기 이사회결의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한변) 소속변호사들은, 한국수력원
자력주식회사(약칭 한수원) 이사회가 지난 7월14일 신고리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3개월내 공사의 완전중단 여부
를 결정하기로 결의한 사항에 대해, 오늘 (2017년 7월 19일) 오전, 한수원 본사 
소재지 관할 경주지원에 동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장과 동시에 동 
소송의 본안판결시까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
였다.
  이 사건 소송 및 가처분의 원고(신청인)는 한수원의 100% 출자회사인 한전의 
소액주주 2명이며, 소송 대리는 한변 공동대표겸 공익소송지원센터장 석동현 변
호사를 비롯한 한변 소속 변호사들이 맡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변에서는 본소 제기 외에 별도로, 한수원의 이사회 결의와 그에 수반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원전5호기, 6호기 공사의 시공업체, 
협력업체, 해당지역 주민 기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하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소와 병합청구할 예정이다.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한수원 이사회가 비밀리에 원전 5호기 및 6호기 공사의 일
시중단 등을 결정한 이 사건 결의는 절차적 정의를 현저히 위반하였고, 「원자력안
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와 정관에도 반하
여 무효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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